
“차이나 플러스 원”에 대비하기 위한  

인도ㆍ타이의 섬유 산업 조사 보고 

일본의 의류품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어패럴 제품은 9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것인데, 공급원이 이와 같이 한 나라에 지나치게 집중되자 

중국으로부터 섬유품을 수입하고 있는 수입국들은 중국이 섬유품 공급을 독

점함으로써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ㆍ군사나 부(富)의 세계적인 균형 

안배 등을 감안하여,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생산 거점이 중국 일극집중(中國 

一極集中)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국과 같은 또 하나의 생산 거점을 육성

하려는 “차이나 플러스 원”의 움직임이 주요 섬유품 수입국들 사이에서 보이

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 섬유 수입 조합에서는 “플러스 원”의 대상에 오르고 있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에서 인도와 타이를 현지 조사하였다. “플러스 원”으로서 인도는 

중국만은 못해도 거대한 국토와 인구를 갖고 있으며, 다년간 영국의 식민지

였기 때문에 세계의 공용어라고도 하는 영어의 소통 등으로 국제 무역에 쉽

게 익숙해질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기대할 수 있고, 각종 섬유 원료의 생산이

나 고유의 섬유 제품 둥을 많이 갖고 있는 등 여러 유리한 점이 있으나, 국

제적인 섬유 시장에서 활동할 만큼 생산이나 무역 등의 양이나 질을 감당할 

만한 인프라 등을 구축하려면 적지 않은 투자와 체제의 구축 관리 등이 중

요하다고 하겠다. 

타이는 왕정(王政) 국가로서 정치나 경제 등이 안정되어 있으며, 2차 대전 

때에도 일본과의 동맹국으로서 전쟁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으며, 대전 후



에도 일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동남아 일대에서는 비교적 규모도 크고 

산업도 많이 발달하여 서구화한 나라 중의 하나로 되어 있으며, 그만큼 인건

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이다. 일본은 “플러스 원”의 대상국으로서 인도와 

차이를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어 이들 나라의 섬유 산업의 가능성을 소개한

다. 

 ◎ 인도 

ㆍ2010년의 섬유 산업 시장은 850억 달러 규모로 육성 

인도는 1989년 상무부에서 섬유 산업을 전담하여 정책 입안, 업계의 발전, 

수출 진흥, 섬유 공업의 거래 규정 책정 등을 맡을 섬유부를 새로 만들었다. 

섬유부의 주요 업무는  ① 쥬트(jute)와 인조 섬유  ② 역직기와 면  ③ 섬유 제

품의 수출  ④ 견 및 모 관계의 4개 분야로 나뉘어 지며, 섬유부 전체는 22개 

부서로 되어 있다. 2005년도에는 2억 7천만 달러의 예산이 업계를 지원하는 

데 지출되었다. 

인도에서 섬유 공업은 외화 획득을 위한 중요 산업으로서, 총 수출액의 

21%를 차지하며 취업 인구는 3,500만명이 직접 고용되고 있으며, 면화 관계 

등 관련 고용까지 포함하면 5천만명으로 추산된다.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인도에서 지방 도시의 고용을 넓히는 산업으로서 섬유 산업은 한층 더 중요

하게 되고 있다. 

면, 실크, 울, 쥬트 등 자연 섬유에 각종 합섬 소재까지 합치면 세계에서 

제일 다양한 소재들과 수방(手紡), 수직(手織), 역직기, 고속 직기 등과 같이 

전통적인 수공업 방식과 최신의 기술ㆍ디자인의 능력이 합쳐져 다양한 제품

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최근 1~2년은 유럽에서 인도의 독특한 테이



스트(taste)에 상질감(上質感)을 가미한 제품이 호평을 받아 이러한 흐름이 일

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현재 400억 달러 정도의 섬유 관련 시장 규모를 2010년에는 

850억 달러 규모로 육성하여, 고용을 1,200만 명 늘릴 방침을 내놓고 있다. 

이 시책이 실현되면 섬유 제품의 수출액은 500억 달러 규모로 커지며,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이 4%에서 8%로 올라간다. 

인도의 섬유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이에 따르는 과

거도 있다. 인도의 전체 직물 생산의 65%는 역직기에 의한 것인데, 혁신 직

기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고 소재 비율에서 면 관계가 86%로 의존도가 너무 

높고, 구조적인 불균형을 개선하여 설비를 근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 

개선이나 시설의 근대화에 소요될 예산을 대략 계산해 보면 300억 달러 이

상의 새로운 투자가 소요되므로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ㆍ 면 중심으로 소재가 다채로워 

인도의 섬유 산업을 소재나 직물로 보면 큰 특색이 보인다. 인도는 중국ㆍ

미국 다음가는 세계 제3의 면 생산국이며, 소재 비율로도 면 관계가 86%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의 섬유 소재 점유 비율은 면 42% 대 합섬 58%로 되어 

있는데, 인도는 이러한 사용 비율과는 크게 다르며, 그 만큼 면에의 의존도

가 높다. 

2004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의 1년간 900만 ha의 경작지에서 2,200만 

표(俵 : 170kg/표)의 면화가 생산되었다. 면화의 종류는 초장면이 47.5%, 중장면

이 48.5%, 단섬유면이 4.5%였었다. 초장면에는 연간 불과 600t 정도 밖에 수

확되지 않는 아주 희귀한 수빈(Suvin) 면도 포함된다. 



인도의 면방 설비는 2003년 3월 현재 OE 정방기를 포함하여 3,900만 추를 

웃돌아 세계 제2의 규모이며, 실의 생산량은 2004년도에는 322만t을 웃돌았

으며 그 중 순면사는 223만t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의 

낡은 설비가 많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최신 설비를 도입한 공장도 있어, 신

ㆍ구 시설이 섞여 있는 생산 체제로 되어 있다. 

인도의 직물 생산은 2004년도에 443억㎡가 되며, 그 중 역직기에 의한 생

산은 288㎡, 수직기는 53억㎡이며, 역직기와 수직기 생산을 합치면 전체의 

77%가 된다. 역직기는 인도 내에 170만 대에 475만 명이 일하고 있다. 역직

기에 의한 직물 수출은 12억 3천만 달러 규모이다. 

수직기는 인도 문화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인도 내에 390만 대로 

세계의 84.8%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50만대로 세계 2위이다. 수

직기는 면 직물에 70%, 견 직물에 30%가 사용되고 있다. 면 직물에 관하여

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카펫용이 주가 되고, 의류품 용도는 크게 줄고 있다. 

15년 전까지는 유명한 마도로스 체크(matroos check)는 90%를 수직으로 생산

하였는데, 현재는 대부분이 역직기로 생산되고 있다. 

실크 로드 시대부터 전통을 자랑하는 인도의 견이나 견사 생산은 중국 다

음으로 세계 제2위이며, 2004년도 생산은 가잠(家蠶)이 14,620t 야잠(野蠶)이 

1,880t, 합계 16,500t이 된다. 황금 실크라는 “무가 실크”는 불과 110t이 생산

되어 희소가치가 높다. 

면 직물에서와 같이 견 직물도 소로트로 생산할 수 있어 오래 전부터 유

럽과의 거래가 많으며, 의류품만이 아니라 각종 인테리어 제품에도 많은 실

크가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모, 쥬트, 화합섬, 레더(leather)와 같은 다채로

운 소재를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인도 섬유 산업의 폭을 넓히고 있다. 



ㆍ “어패럴 파크” 계획 등으로 수출을 확대 

인도가 수출하고 있는 섬유 제품 중 40%가 어패럴이다. 2003년도의 어패럴 

수출은 약 60억 달러로 과거 5년 동안은 매년 30% 이상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면 제품이 전체 봉제품 수출 중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증가율

에서는 면 이외의 소재 제품이 42% 늘고 있고 합섬 소재의 의류품도 24% 

늘고 있어 모든 소재의 수출이 늘고 있다. 

쿼터 제도가 폐지된 2005년에는 미국으로의 1~9월 수출 실적이 전년보다 

32% 줄었고,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로의 수출은 크게 늘어, 인도는 세계 시

장에서 어패럴 제품을 공급해 주는 허브(hub ; 중심)의 하나로 되어 가고 있

다. 

앞으로도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려면, 

중국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으므로 한층 더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생산 능력

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직, 수공 자수 등으로 고부

가 가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장기이며 중국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들의 특

징을 살려 특수한 소재로 보다 복잡한 고객의 니즈를 상품화하는 것이 수출

을 확대하는 키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인도에는 2만 5천 개의 어패럴 공장이 있으며, 소재를 공급하는 원단상이 

4만 8천 개 있다고 한다. 그 중에 수출용 어패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약 

4천 개 있다. 구미나 일본 시장으로 어패럴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비즈니스

로 생각하면, 이들 4천 개 공장이 거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인도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인도 섬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어

패럴 제품의 수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어패럴 파크(Apparel Park)” 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방 도시에서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많은 봉제 기업들을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하여, 공업 단지를 착실하게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 충

분한 전력이 보장되고, 토지ㆍ건물을 싼 값으로 빌려 쓸 수 있어, 이에 참가

하려는 기업이 몰려 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

건비 등의 코스트를 떨어뜨려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예를 하나 들

면, ‘게라라주’의 어패럴 파크에서는 보통 봉제공 임금이 한달에 1,600루피 정

도로 첸마이 지구의 65% 정도로 되어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패럴 파크를 전국의 25개 지구에 만들 계획이다. 지방

에서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 수출 봉제업을 지원하는 등 보다 더 대형화하는 

사전 준비이기도 한 이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세계 시장에서의 인도산 

어패럴 제품의 경쟁력이 월등하게 향상할 것이다. 

ㆍ 중국과는 다른 인도의 생산 구조 

일본이 인도로부터 섬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

는 전년보다 8.4% 증가한 2억 9,600만 달러로 총 수입액 273억 달러의 불과 

1.1%이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중국의 207억 달러와 비교하면 인도는 

1.4%에 머물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실이 7,700만 달러로 전체의 7.5%, 직물ㆍ편물이 1,500만 달

러로 1.0%, 의류 제품은 1억 3,900만 달러로 10.6%, 그 외의 제품이 6,500만 

달러로 2.0%로 되어 있다. 

의류 제품 전체에서는 금액으로 전년보다 31% 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포

백(布帛 : 직물) 제품이 수량으로 2,009만 매, 금액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한 



120억 엔, 니트 제품이 수량으로 534만 매, 금액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한 

22억 5,000만 엔이다. 아이템별로는 직물제에서는 스커트, 드레스 등이 많이 

늘어났고, 니트제에서는 T-셔츠 등이 늘고 있다. 

미국이 2005년에 인도로부터 46억 달러의 섬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고, 그 

외는 영국이나 프랑스도 일본의 몇 배를 수입하고 있다. 이들과 비교하면 일

본의 수입은 증가율이 높기는 하나 절대량은 미국의 3%로 아직 극히 적은 

상황이다. 

그러한 이유로서는 일본과 인도의 거래가 가장 큰 과제인데, 선편(船便)으

로 첸나이로부터 약 30일, 문바이로부터는 40일의 수송 일수가 필요하다. 이

런 것이 리드 타임(lead time)과 수송 코스트 문제에 영향을 미쳐 수입 아이템

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품질 문제나 납기 문제는 품질 기준이나 생산 환경에 대한 서로의 인식 

차이 때문인 것도 많다. 인도의 의류품을 현장에서 생산하는 구조는 중국과 

상당히 다르다. 봉제 공장에는 그 지역의 특징을 가진 소재의 배경이 따라다

녀, 한 공장에서 무엇이나 생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소재, 봉제를 잘못 선택

하면 트러블의 원인이 된다. 구미의 캐주얼 제품 메이커는 그러한 전제 조건

을 이해한 다음에 상품 구상에서 불가결한 아이템으로서 인도 봉제품을 채

택하고 있다. 

인도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좋기 때문에 봉제 기준이나 생산 방식에 대한 

서로의 인식을 깊게 하여 일본의 기획 아이디어와 인도의 생산 현장을 연결

해 나가면 일본에서도 새로운 부가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인도 생산의 의류품

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다. 춘하 상품에서는 인도다운 테이스트(taste)에 상

질감(上質感)을 가미한 레이스를 사용한 블라우스, 스커트 등을 시세의 



30~40% 비싸게 수입하고 있는 상사도 있다. 

 ◎ 타이 

ㆍ 구미를 중심으로 의류품 수출 

타이의 섬유 산업은 2004년도의 노동자 수 비율로 20%를 차지하는 기간 

산업이다. 최근 수년 동안은 섬유 산업의 상류로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설

비 총수에 큰 변화는 없으며, 섬유 기계의 수입 금액도 약간 적어진 경향이 

있다. 그러나 큰 메이커의 설비 투자는 많으며, 컴퓨터로 제어되는 직기나 

편기, 독일이나 이탈리아제의 염색 가공 기계 등과 유럽제의 최신예 기계가 

적극 도입되어 생산량은 서서히 늘고 있다. 의류 이외에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관련 비즈니스에서 에어 백 원단, 카 시트 원단의 생산이 늘고 

있다. 

타이의 섬유품 수출은 2003년 이래로 증가하는 경향이며, 의류품은 여전히 

중요 수출 아이템의 하나로 되어 있다. 타이의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의류

품의 수출은 3.2%의 비중으로 7번째이며, 직물 수출을 합하면 4.3%로 컴퓨터, 

자동차, IC 관련 다음으로 4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미 무역에서는 의류품이 가장 큰 수출 아이템으로 되어 있다. 2004

년에는 금액으로 17억 4,875만 달러 수출하여, 전체 의류품 수출의 52.8%를 

차지한다. 2004년에 EU로의 수출은 7억 8,778만 달러로 23.8%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구미 시장으로의 수출에서는 큰 규모의 스포츠계 어패럴용 액티브 스포츠 

웨어(active sports wear ; 선수용 운동복)의 의류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소재

의 대부분은 타이의 큰 니터나 직물 메이커의 원단이 사용되고 있다. 최신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원단 생산 능력의 증강, 개발 능력ㆍ가공 기술이 향상

되어 대량으로도 주문을 받을 수 있다. 

타이에서 생산되는 원단은 품질 수준이 향상되어, 구미 시장이나 일본 시

장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봉제 기지로 되어 있는 방글라데시, 라오스,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중국 등의 이웃 여러 나라로 수출 제품의 소재로 수출이 

증가하여, 타이에서 봉제하기 위한 대만, 일본, 한국으로부터의 원단 수입은 

줄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일본으로의 수출은 나라별로는 미국, 영국 다음의 세 번째가 되는데, 금액

은 1억 8,905만 달러로 5.7%의 비중에 불과하다. 구미 시장으로의 수출이 

76.6%를 차지하므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봉제 메이커는 현지에서는 소수에 

불과하다. 

ㆍ 이탈리아 기술 도입으로 고품질ㆍ고감도 직물 개발 

동남아의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의 

아세안 여러 나라 중에서 섬유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를 대부분 갖

출 수 있는 나라는 타이와 인도네시아뿐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타이의 소

재는 요즘 와서 한층 더 소재의 종류나 품질이 충실해졌다고 한다. 일본계 

메이커들은 일본과 같은 수준의 소재를 조달할 수 있어 현재의 타이 메이커

도 최신 기계 설비를 도입하여 소재의 수준이 뚜렷이 좋아져 일본으로 수출

하여도 손색이 없는 것이 많다고 한다. 

타이 공업부의 2004년도 자료에 의하면, 타이의 방적 회사는 152개사가 있

으며, 직포 회사는 661개사, 니트 회사는 658개사, 전업  염색 공장은 404개

사가 있다. 방적, 직포, 니트 회사가 갖고 있는 염색 공장은 150개사이며, 재



봉기를 20대 이상 갖고 있는 봉제 회사는 2,588개사 있다. 또한 타이 동북부, 

북부에는 실크, 코튼의 수방사(手紡絲), 수직(手織), 초목 물들이기(草木染), 

손 바느질(手縫) 등으로 가내 공업 방식으로 계속 생산하고 있는 산지도 있

다. 

소재별로 보면, 화합섬의 솜이나 실은 일본계 메이커가 산업용과 개발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의류용 폴리에스터의 신소재는 눈에 띄지 않는다. 면 니트

사는 사하 그룹의 니트 제품에 타이 시키보나 타이 후지보 텍스타일의 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폭넓은 번수의 방적이 

가능하며 품질도 좋다. 

타이에서 생산되고 있는 면 중심의 단섬유 직물은 얇은 천으로부터 중길, 

두꺼운 천까지 다채롭다. 마루베니(丸紅)의 에라완 텍스타일과 같은 일본계 

공장은 수준이 높은데, 타이 메이커도 최신 기계를 도입하여 품질이 빠르게 

좋아졌다. 염색 가공은 타이 동해(東海)나 구라보의 TTDF 등에서는 일본과 

똑같은 가공이 가능한데, 코스트 메리트는 적다. 폴리에스터 직물에서는 액

티브 스포츠 웨어 분야에서 대만계의 에버레스트(Everest) 텍스타일이 널리 

알려져 있는 브랜드로 사용되고 있다. 

타이의 의류용 텍스타일에서는 “T3 프로젝트(Thai Tex Trend Project)”가 내외

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이탈리아 기획 회사의 기술 지

도를 받아 고품질ㆍ고감도의 직물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멤버는 16개사이며, 매년 기술 지도 성과를 텍스 월드(Tex World)에 출품하고 

있으며 홍콩, 상하이, 베트남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한다. 촉감과 색에 중점을 

둔 콜렉션은 일본 시장으로 수출할 제품에 사용해도 좋은 것이 많다. 머

지  않아 도쿄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도 있다. 



홈 텍스타일은 타이에서 생산되고 있는 직물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이며, 설립된지 20년 정도 된 새로운 회사가 많다. 타이의 직물 중에서

는 가장 흥미 있는 분야의 하나이다. 최근 10년 동안에 빠르게 성장하여 

2004년의 수출 실적에서는 홈 텍스타일이 원단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ㆍ 봉제 공장의 기술 수준이 높아져 

타이의 섬유 산업을 조사한 연구원은 타이 봉제에 대하여 지난 10년 동안 

경쟁에 이긴 자와 진 자가 분명하게 갈라지면서 업계의 체질이 바뀌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외국 손님이나 부유층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백화점의 의류품 판매장에는 

로컬 브랜드가 많아졌으며 디자인도 좋아졌다. 어린이 옷과 여성 속옷 판매

장이 커졌고, 멘즈 셔츠, 폴로 셔츠의 원단도 수준이 오른 것을 느낄 수 있

다. 이런 사실이 그대로 타이 봉제의 장기(長技) 분야를 나타내고 있다.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서는 타이에서 봉제된 수입 브랜드 상품

인 스포츠 재킷, 폴로 셔츠, 드레스 셔츠 등은 일본에 수출하여도 문제가 없

는 수준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타이 브랜드의 여성용 재킷이나 블라우스, 

신사용 캐주얼 셔츠, 니트 봉제 메이커의 유럽 연합(EU)으로 수출하는 폴로 

셔츠, 일본으로의 어린이용 셔츠 등은 주로 봉제 면에서 간혹 문제가 있다. 

꼼꼼하고 튼튼하게 만든다는 기본 사상이 부족하고, 봉제기 조정이 불량한 

것을 완전하게 잡지 못하는 것이 공통된 과제로 남아있다. 

타이 봉제 업자 조합의 조합원 기업에는 일본에 수출하는 데 적합한 수준

의 기술을 갖고 있는 봉제 공장도 많다. 일본 기업과의 합판 기업을 많이 갖

고 있는 사하 그룹에는 봉제 공장뿐만 아니라 백, 구두, 인테리어 등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끌어 올리는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거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장도 있다. 이 사하 그룹은 패션 디자인도 중요시하고 있어 2006

년 4월에는 문화 복장 학원과 함께 방콕 시내에서 문화 패션 아카데미를 시

작하였다. 

부자재에서는 시마다 상사(島田商社)의 현지 법인 타이 시마다가 제직 네

임(상표), 라벨(label), 꼬리표, 안감 등과 같은 겉감 이외의 모든 것을 취급하

고 있으며 베트남, 미얀마 봉제의 주문도 받고 있다. 소규모의 제품 도매상

에게는 신선한 디자인의 T-셔츠가 100바트 정도로 값도 싸다. 원래 지방의 

소매 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근래에는 중동이나 아프리카계의 외국인 

업자의 대량 구매도 보인다. 한국으로부터의 핸드 캐리(hand carry)에 의한 통

관이 어렵게 되자 일본인 업자도 많아졌다. 

방콕 시내에는 보바에나 바이요크 등의 작은 도매상이 득실거리는 밀집 

지역이 몇 개 있다. 보바에만도 약 2,000개 점포가 있으며, 그 중 약 400개 

점포가 수출도 하고 있다. 현물 재고를 살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으나, 한 

가지 상품을 100매 단위로 신규 발주하는 경우에는 샘플과 같은 원단을 주

선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주의하여야 한다. 2006년 가을부터 이를 제품 도

매상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FTA(Free Trade Agrement)의 원산지 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하여야 한다. 

ㆍ 임금 상승은 공장 이전으로 맞서 

타이 섬유 산업의 최저 임금이나 외환율 등의 사업 환경을 살펴보면 방콕 

수도권의 최저 임금은 1인당 184바트(4.74달러) 수준인데, 최근에는 임금이 

싸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쉬운 동북부나 미얀마 국경 근처인 서부 등으로 공

장을 옮기는 기업이 많아졌다. 동북부의 최저 임금은 141~158바트(3.63~4.07



달러)이고, 서부는 145~151바트(3.74~3.89달러)로 방콕보다도 상당히 싸다. 최

저 임금은 2006년 1월에 개정되어 수도권이 181~184바트가 되어, 다른 지역

에서도 1~3바트 정도 올랐다. 

이미 두 번째 개정이 검토되고 있어, 빠르면 2006년 내에도 실시될 가능성

이 크다. 현지 메이커는 슬슬 오르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공장을 옮기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방콕과 동북부의 “챠아야품”, 서부 먐마 국경 지대의 “메소트”, 베트남의 

호치민시에서 멀지 않은 빈돈성에 공장이 있는 일본계 메이커에 의하면, 방

콕 이외의 3곳의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며 수도권의 약 60%라고 한다. 

라오스에 공장이 있는 메이커에 의하면, 임금은 1인당 70~80바트로 타이의 

절반 정도이나, 타이 사람의 공장 관리자ㆍ기술자가 홀몸으로 객지 생활을 

하게 된다. 먐마의 임금은 라오스보다도 더 낮아 타이의 1/3 정도라고 하는

데, 현재는 타이에서 간 기업을 아직 볼 수 없다. 섬유 공장을 지방으로 옮

기는 경우, 서부에서는 먐마의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동부에서는 캄보디아의 

노동자를 받아들여 코스트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라오스는 총 인구가 600만 

명을 밑돌고 있을 정도 밖에 안되어 이 정도의 노동력으로서는 쓸모 있는 

전략이 안된다. 

타이의 외환율은 변동 환율제로 미국 달러에 대한 외환율의 변동에는 예

민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1997년 7월의 아시아 통화 위기로 큰 폭으로 절하

되어, 98년 1월에는 1달러=57바트로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하였다. 한번 되돌린 

후, 2001년에는 다시 45바트까지 떨어졌다. 그 후는 슬금슬금 바트가 높아져, 

현재는 38바트 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2005년 9월에 두 나라 수뇌 사이에 큰 대목에서 합의한 일본ㆍ타이 경제 

연휴 협정(EPA)의 공식 서명은 타이의 정변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 2007년 

춘하절에는 협정이 맺어질지 정세가 미묘하다. 

섬유 및 의복에 대하여는 2005년 9월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거의 모든 품

목에 대하여 서로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되므로, 타이로부터의 수입 비즈니

스에는 EPA가 실시되면 순풍을 받게 될 것이다. ♣ 

 


